
순회 치유사 칼라와야 Kallawaya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의 북부 산악지대에는 칼라와야라고 하는 순회 치유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잉카제국 이전부터 주술자이자 의사이며, 철학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칼라와야 부족이 사는 지역을  ‘의사의 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칼라와야 부족은 각지를 유랑하며 다양한 자연환경과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

지나는 마을마다 아픈 환자들은 치료하는 본초 학자들이기도 합니다. 약초에 대한 칼라와야 부족의 

지식은 약 980종에 이르며 세계에서도 가장 풍부한 본초학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종의 약초 중 특히, 칼라와야 부족이 즐겨 사용하던 약재가 바로 타히보(Taheebo)입니다.

본 저작물의 모든 이미지 및 설명 등에 대한 저작권은 (유)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복제 및 도용할 수 없습니다.

(유)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허락 없이 복제 및 도용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 및 게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heebo
타히보 약재를 사용하던 순회 치유사,

칼라와야 부족



본 저작물의 모든 이미지 및 설명 등에 대한 저작권은 (유)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복제 및 도용할 수 없습니다.

(유)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허락 없이 복제 및 도용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 및 게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heebo
칼라와야 부족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식물,

타히보

신의 은총을 받은 나무, 타히보란?

잉카 제국부터 오랫동안 사용되던 만병통치약 ‘타히보’는 남미 브라질의 아마존강에 자생하는 나무

입니다. 특히, 타히보 나무의 속껍질은 약 1,500년 전부터 전통적인 약재와 차로 활용되었고, 돈과 

교환할 만큼 귀한 보물로 취급해왔습니다.

타히보 나무 한 그루에는 비타민, 미네랄 뿐만 아니라 단백질, 식이섬유 등 여러 영양성분이 골고루 포함

되어 있는데, 한 그루의 나무에 다양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

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생리활성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오랜 연구를 통해 타히보 나무의 유효한 성분이 관절과 연골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히보 나무는 항암, 항염, 항바이러스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의 모든 이미지 및 설명 등에 대한 저작권은 (유)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복제 및 도용할 수 없습니다.

(유)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허락 없이 복제 및 도용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 및 게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

외피

타히보 추출물은 식물유래 원료로, 타히보 나무의 외피와 심재 사이인 내피에만 존재합니다. 

타히보 나무의 내피에서 양질의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온 추출법이 아닌 저온

추출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출 방법이 매우 중요한 원료 입니다. 

브라질 정부에서는 타히보 나무는 대량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령이 30년 이상의

타히보 나무에 한해 벌채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타히보 나무의 유효성분은 타히보 나무 한 그루 

(약 2톤)에서 단, 0.1% (약 2kg)만 추출 가능한 아주 귀한 원료입니다.

한 그루 약 2톤
타히보 추출물

2kg

한 그루 (약 2톤)에서
단, 0.1%만 추출 가능

0.1%만 추출 가능한 귀한 식물성 원료

내피


